
고은숙 권사(51)는 3년 전부터 

노안으로 성경을 읽거나 글을 쓸 

때 돋보기를 의존해야만 했다. 그런 

고 권사에게 희소식이 들렸다. 우리 

교회에서 시력회복을 중점으로 ‘특

별 은사집회’가 열린다는 것이다.  

지난 6월 10일, 사모함으로 준비

해 본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. 

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전체를 위한 

환자 기도 시, 눈에 손을 얹고 기도

를 받았다. 이때 푸른 빛, 분홍 빛, 

보라 빛을 보게 됐다. 이어 마음에 

기쁨이 임하고 치료받았다는 확신

이 왔다. 

그 뒤 돋보기 없이도 성경을 잘 

볼 수 있다. 고 권사의 두 딸 경원

(21), 한슬(15) 자매도 이날 집회 시 

시력이 회복됐다. 이처럼 시력에 문

제가 있던 많은 성도가 한꺼번에 

치유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. 

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 29년 만

에 처음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

인도로 3주 연속 ‘특별 은사집회’가 

열리고 있다. 첫 주에 무려 4,000여 

명이 이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기 위

해 환자접수를 했다. 6월 10일 금요

일에는 1,600여 명이 기도를 받았는

데 단 아래부터 본당 맨 뒤까지 줄

을 서는 장관이 펼쳐졌다. 

이 목사는 “하나님께서 단순히 

눈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

눈이 나빠지게 된 근본 원인을 고

쳐 주신다”고 했으며, 집회가 진행

되는 동안 본당 옆 직원 식당에서는 

간증접수가 이뤄졌다. 많은 성도가 

시력 회복과 함께 다른 질병도 치

유됐음을 간증했다. 

김태자 권찰(여, 65, 아산만민교

회)은 “안경을 벗으면 거의 보이지 

않을 정도였는데 기도받은 후 눈이 

밝아졌다. 또한 파킨슨씨병으로 몸

이 떨려 종종걸음으로 걸었는데, 지

금은 한결 수월해졌다”고 했다. 병

원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은 한인옥 

집사(여, 55, 2교구)는 “기도받은 뒤 

유방에 있던 멍울이 거의 만져지지 

않는다. 눈이 시린 증세가 사라졌

고, 시력이 더 좋아졌다”고 했다. 

이 외에도 허리디스크, 관절염, 안

면마비, 피부염, 무릎퇴행성관절염, 

빈뇨증, 요추압박골절 등 다양한 

질병이 치료받은 것으로 접수됐다. 

이번 집회는 위성 및 인터넷으로 

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본당과 2, 3, 

4, 5, 6성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

참여했으며, 간증이 계속 접수되고 

있다.  

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

지 이어진 특별 은사집회는 1부에 

요한삼서 2절을 본문으로 이 목사

가 1시간 30분가량 설교했다. 처음 

온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

예화가 곁들여졌다. 

‘영혼이 잘되는 축복’이라는 제목

의 설교 요지는 “사람은 영, 혼, 육

으로 되어 있는데, 주인인 영에 혼

과 육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혼

이 잘된 상태이다. 성경에 기록된 하

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영혼이 잘됨

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

임한다. 곧 만사가 형통하며 질병이 

틈타지 않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

다. 만약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

로 고통받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

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회개

해야 한다”는 것이었다. 

2부에는 회개 찬양과 이 목사의 

전체를 위한 환자 기도 및 안수기

도가 있었고, 이어 예능위원회 소속 

예능팀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회중

찬양이 진행됐다. 

특별 은사집회는 17일과 24일 두 

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. 권능의 역사

로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며 참 믿음

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. 

우림북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  
우리 교회 부설 도서출판 우림북이 제17회 서울국제도서전에 참
가해 이재록 목사의 저서 60여 권과 eBook, 오디오북 등 우수한 
번역 출판 문화를 알렸다.

내 마음에 이룬 선(善)은?  
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
음에 선(善)을 이루어야 한다. 5가지 기준을 통해 내 마음에 이
룬 선의 정도를 점검해 본다. 

나의 멘토 『십자가의 도』 
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『십자가의 도』를 읽고 사역의 
전환점을 맞은 뒤, 시력 회복의 축복까지 받은 벨기에 세르쥐 제
코비 목사와 20년 된 B형 간염을 치료받은 김순례 집사의 간증

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 
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이유는 무엇
인가.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며,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
이 열려 있고,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중심이었기 때문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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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젠, 안경 없이도 잘 보입니다!”
특별 은사집회 폭발적 성령의 역사로 봇물 터진 간증, 특히 시력회복 많아

지난 6월 10일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린 ‘특별 은사집회’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안수기도(사진①)를 받은 성도들이 치료받은 사실을 간증하기 위해 단에 줄지어 서 있다(사진②). 난시, 근시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받은 뒤 멀리까지 선명하
게 보인다는 김하나 자매(12)와 아버지 김흥만 장로(51, 사진③), 눈이 침침해 성경을 읽으면 한 장을 넘기기 힘들었지만 기도받은 뒤 눈이 시원하고 좋아졌다는 김수업 집사(75, 사진④), 예능팀들과 함께 진행된 성령 충만한 회중찬양(사진⑤).

①

②

⑤

③ ④


